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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vartis, 타이에 암치료제 무상제공
타이 이마니  특허 기 조건으로 … 가격 낮추면 강제면허 발  단

스 스 제약기업 Novartis는 타이 정부가 자사 약품에 한 특허 기를 단하면 암치료 약품을 무상으로 

공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몽콜 나 송클라 타이 보건장 은 방콕에서 열린 강제면허(Compulsory Licence) 련 세미나에서 “Novartis

가 자사 암치료제인 이마니 (상품명 리벡)에 해 타이가 특허 기를 단하면 수량에 계없이 어느 때

든 약품을 무상으로 공 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으며 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”고 말했다.

이마니 은 환자당 한달 사용량이 10만바트(2950달러)에 달한다.

몽콜 장 은 강제면허 발 을 추진 인 다른 2개 제약기업도 특허 기 단을 조건으로 가격을 폭 낮추

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 다.

타이 보건부는 9월 Novartis, Sanofi-Aventis, Roche의 암치료제 4개 약품에 한 가격 상이 결렬되면 특허

를 기하고 강제면허를 발 하겠다고 했었다.

강제면허 발  상 암치료제는 Novartis의 이마니 과 유방암 치료제인 트로졸(상품명 페마라), 

Sanofi-Aventis의 폐암 치료제인 도세탁셀(상품명 탁소티어), Roche의 폐암  췌장암 치료제인 엘로티닙(상품

명 타세바) 등이다.

몽콜 장 은 세계무역기구(WTO)의 규정에 따른 강제면허 발 은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해왔다.

WTO는 2001년 에이즈, 말라리아, 결핵과 같은 질병이 만연한 국가는 지 재산권 보호에 한 국제법 용 

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특허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생산 는 매할 수 있도록 강제면허 

발  규정을 신설했다.

타이 보건부는 WTO 규정을 끌어들여 2006년 말과 2007년 에 Abbott의 에이즈 치료제인 칼 트라, 

Sanofi-Aventis의 심장질환 치료제 라빅스, Merck의 에이즈 치료제인 에 비 즈에 해 일방 인 특허 기

를 선언하고 강제면허를 발 했다. < 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재․재배포 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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